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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화도는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서 남서부 28㎞ 지점에 있는 섬

으로 궁평항(화성시 서신면)에서 배로 40분이면 들어갈 수 있다. 섬

이 작아 해안 둘레길과 능선 숲길을 모두 걸어도 3시간 정도면 충

분하다. 

국화도는 전에는 꽃이 늦게 피고 진다고 해서 만화도로 불렸다. 그

러나 나무로 취사와 난방을 하던 시절에 섬에 있는 나무를 다 베어

내게 되자 그 자리에 야생 들국화가 많이 번성하면서 육지에서 바

라보면 바다에 노란 들국화가 핀 듯한 형상으로 보여 국화도라 불

렸다고 한다.

장고항이나 왜목마을에서 바라보면 국화도와 형제처럼 나란히 토

끼섬이 보인다. 500ｍ쯤 되는 국화도와 토끼섬 사이에는 썰물 때에 

갯바위와 모래밭이 드러나 걸어서 건너갈 수가 있다. 이 바닷길 주

변에는 고동을 비롯한 각종 조개가 풍부하다.

국화도는 본섬 외에도 부속 섬으로 무인도인 북쪽의 매박섬과 남

쪽의 도지섬이 형제처럼 붙어 있다. 이들 새끼 섬들은 만조 때는 독

립된 섬으로 있다가 썰물이 되면 바닷물이 빠져 걸어서 건너갈 수 

있다. 모세의 기적이 이곳에서도 일어난다.

소박한 어촌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국화도의 북쪽에 위치한 매박

섬(토끼섬)은 바지락, 대수리, 고동 등이 많이 서식한다. 남쪽에 위

치한 도지섬은 조약돌과 조개껍데기로 풀등을 이루고 있어 조개를 

잡거나 바지락 체험, 좌대 낚시 등을 할 수 있다.

국화도와 토끼섬 사이에는 썰물 때에 갯바위와 모래밭이 드러나 

도보로 건널 수 있다. 이 바닷길 주변에는 고동을 비롯한 각종 조개

가 풍부하다. 국화도 선착장 마을에서 야트막한 언덕을 넘어서면 

전혀 다른 풍경이 나타난다. 조개껍데기와 모래가 적당히 어우러진 

천혜의 해수욕장이 활처럼 동그랗게 펼쳐져 있다. 

해수욕장은 경사가 심하지 않아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

다. 모래와 자잘한 자갈이 섞여 있어 서해의 다른 지역과 달리 물이 

매우 맑은 게 특징이다. 해안의 서쪽은 경사가 심하고, 남서쪽에는 

해식애와 파식대가 존재한다. 암석은 엽리 구조를 보이는 호상 편

마암, 반상변정질편마암, 석회규산염암으로 구성됐다.

특히 섬의 서쪽에는 마을 다음으로 차지하는 면적이 넓은 소나무 

군락이 섬을 온통 뒤덮고 있는 소나무 숲 때문에 멀리서 보면 천혜

의 자연을 품은 보고처럼 보이기도 한다. 

자연을 체험하면서 힐링할 수 있고 공존과 여유로움을 즐기기 제

격인 국화도. 휴가 때 먼 곳까지 떠나기 부담스럽다면 서울서 가깝

고 아직 들춰지지 않은 매력을 품은 국화도로 한번 떠나보자.  

꽃처럼 아름다움을 간직한 섬 ‘국화도’

1 국화도 전경 2 국화도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지섬 전경

리포트

1

2


